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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 마스터즈 개최 조인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아시아드CC 김도형 대표이
사(왼쪽)와 KPGA 구자철 회장. 사진제공 ｜ KPGA

2022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
어에총상금 10억원규모의 ‘아시아드컨트
리클럽 부산 마스터즈’ 대회가신설된다.

KPGA는 “아시아드컨트리클럽㈜과 3일
부산 기장군 소재 아시아드CC에서 코리안
투어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 마스터즈’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아
시아드CC 김도형 대표이사, KPGA 구자

철 회장, KGT 김병준 대표이사 등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인식에서 양측
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
짐했다.

2022시즌 신설 대회인 아시아드컨트리
클럽 부산 마스터즈는 총상금 10억 원, 우
승상금 3억 원 규모로 4라운드 72홀 스트
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장
소는 아시아드CC이고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아시아드CC에서 KPGA 코리안
투어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도형 아시아드CC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가 투어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
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모두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국내 최고의 대회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PGA 구자철 회장은 “아시아드컨
트리클럽 부산 마스터즈가 성공적인 대회
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조
성된 아시아드CC는 2019년과 2021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
스챔피언십’을 열며 ‘LPGA인터내셔널부

산’으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다. 올 12월에
다시 아시아드CC로 이름을 바꿨고 2022년
개장 20주년을 맞이한다. 김도헌 기자

KPGA, 내년총상금 10억 ‘아시아드CC 부산마스터즈’ 신설

KPGA-아시아드CC 조인식개최
구자철회장 “대회에만반의준비”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대한체육회(회장 이기
흥)가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임피리얼팰

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
상식을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시상식은 우
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온 회원종
목단체 회장사 및 후원사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및 회원종
목단체 재정 자립에 기여한 기업 중 회장사 부문 3개 기
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후원사 부문 5개 기업(대
한체육회장 표창) 등 총 8개 기업이 수상한다. 올해는 특
히 장애인체육 부문이 신설됐다. 총 8개 기업 중 비장애
인 체육단체 후원 부문 6개 기업, 장애인 체육단체 후원
부문 2개 기업이 선정됐다.

회장사 부문 수상 기업은 ▲롯데그룹(대한스키협회)
▲SK텔레콤(대한펜싱협회) ▲창성그룹(대한장애인노르
딕스키연맹)이며, 후원사 부문 수상 기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대한당구연맹) ▲㈜LG(대한봅슬레이스켈레
톤경기연맹) ▲㈜영원아웃도어(대한산악연맹) ▲데상트
코리아주식회사(대한스키협회, 대한육상연맹) ▲㈜동승
통상(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 회원종
목단체 후원기업의 공적 기간과 재정 기여도, 종목단체
발전 기여도,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 기여도, 경기력 향
상 기여도, 종목 저변 확대 기여도 등 총 6개 항목을 기
준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와 문화체육
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상 기업들을 선
정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기업의 스포츠메세나 공헌
활동은그동안우리나라스포츠발전을이끌어온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기업들의 스포츠메세나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
대한다”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회원종목단체 총 8개 기업 선정
오늘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
올해 장애인체육 부문 신설…2개 기업 포함

PGA 이벤트 대회 ‘QBE 슛아웃’에 출전하는 유일한 여성골퍼

비거리 255m 톰슨
남자골퍼와샷대결

톰슨, 5번째 도전…왓슨과 함께 출전
2017년 피나우와 공동 4위 최고 성적
한국선수는 이경훈이 스네데커와 한팀

LPGA 투어에서 남다른 비거리를 자랑하는 ‘장타 여왕’ 렉시 톰슨(미국)이 10일(한국시간) 개막하는 PGA 투어 이벤트 대회 QBE 슛아웃에 출전해 쟁쟁한 남자 선수들과 샷 대결을 펼친다. AP뉴시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통
산 11승을 수확한 렉시 톰슨(26·미국)은
소문난 ‘장타여왕’이다. 2012년투어에데
뷔한 뒤 올해까지 10시즌 연속 드라이버
비거리톱5에이름을올렸다. 2021시즌평
균 비거리는 255m로 4위에 랭크됐다.

골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거리’
에서 남자 선수들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
는 덕분에 종종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에 모습을드러냈던 톰슨이이번에도 ‘성
대결’을 펼친다.

톰슨은 10일(한국시간)부터 사흘간 미
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

클럽(파72)에서 열리는 PGA 투어 이벤
트 대회 QBE 슛아웃(총상금 360만 달러
·42억5000만 원)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선수 2명이 한 팀을 이뤄 총 12개 팀이
우승 상금 89만5000달러(10억5000만 원)
을 놓고 다툰다. 톰슨은 버바 왓슨(미국)
과 한 팀을 이뤄 출전한다.

톰슨의 이 대회 출전은 올해로 5번째.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나선 뒤 지난
해 대회를 건너뛰고 올해 5번째로 성 대
결에 도전한다. 톰슨은 올해 QBE 슛아
웃에 출전하는 ‘유일’한 여자 선수다.

톰슨이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2016년

한 팀으로 호흡을 맞췄던 브라이슨 디섐
보(미국)는 당시 “나보다 떨어지는 부분
을찾을수없을정도로놀라운실력을자
랑한다”고 극찬한 바 있다. 톰슨은 2017
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토니 피나우
(미국)와 한 팀을 이뤘는데 2017년 공동
4위로성적이제일좋았다. 2018년엔 7위
였다. 션 오헤어(미국)와 짝을 이룬 2019
년에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QBE 슛아웃은 독특한 대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1라운드는 스크램블 방식으로 2명의
선수가 각자 티샷한 뒤 더 좋은 지점에

떨어진 공을 택하고, 2명 모두 해당 지
점에서 플레이한다. 2라운드는 변형 포
섬 방식으로 같은 팀 2명이 모두 티샷을
한 뒤 더 좋은 공을 골라 이후로는 그 공
을 2명이 번갈아 치는 방식으로 펼쳐진
다. 최종 3라운드는 선수들이 각자 공으
로 플레이해 둘 중 더 좋은 스코어를 팀
점수로 삼는 포볼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 선수중에서는 이경훈(30)이 출전
한다.이경훈은브랜트스네데커(미국)와
짝을 이뤘다. 지난해 챔피언 맷 쿠처-해
리스 잉글리시(이상 미국)는 2연패에 도
전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